
1. 不逢時則隱하고 逢時則仕는士之常也니라

2. 君不恤民이면 非仁也요臣不諫君이면 非忠也라

3. 古人言 一斗粟을 猶可舂이요一尺布를 猶可縫이라하니

    則苟爲同心이면 何必富貴然後可共乎아

4. 大王常語하시길 汝必爲溫達之婦라하다 今何故改前言乎아 

    匹夫猶不欲食言한데 况至尊乎아

5.與其生辱으론 不如死快니라

6. 今有世俗五戒하니 一曰事君以忠이요 二曰事親以孝요 

    三曰交友以信이요 四曰臨戰無退요 五曰殺生有擇이라 

    若等行之無忽하라

7.陽春和氣에 草木皆華나 至於歲寒에 獨松栢後彫라



8. 苟非其義면 雖千金之利라도 不動心焉이니라

9. 曰 彼曲我直而反自逃면 非丈夫也라하고 遂徃하다

10. 吾父名我以竹竹者는 使我歲寒不凋하고 

     可折而不可屈이라 豈可畏死而生降乎아

11. 盖聞하니 振領而裘正하고 提綱而網張이라하니吾其爲綱領乎라

12. 夫一人致死면 當百人이요 百人致死면 當千人이요 

      千人致死면 當萬人이니 則可以橫行天下라

13. 伏願殿下知成功之不易요 念守成之亦難하여 

      疏遠小人하고 親近君子하소서

14. 貧且賤非所羞也요 學道而不行之誠所羞也라



15. 其妻哭而對曰 吾夫常曰 丈夫固當兵死이언정 

      豈可臥牀席하여 死家人之手乎아

16. 欽春召子盤屈曰 爲臣莫若忠이요 爲子莫若孝라 

     見危致命하면忠孝两全이라

17. 雖有絲麻라도 無棄菅蒯하고 凡百君子라도 無不代匱라하니 

      不識王亦有意乎아

18. 祿眞曰 彼梓人之爲室也에 材大者爲梁柱하고 

      小者爲椽榱하고偃者植者는 各安所施라 然後大厦成焉이라

19. 陽召萱伯曰 犬各吠非其主라 

      爾以其主射我니 義士也라 我勿校니 爾安無恐하라

20. 臣聞컨대 昔者桀紂荒于酒色하여 滛樂不止라가 

     由是政事凌遲하고國家敗滅이라하니 覆轍在前이면 後車宜戒니이다



21. 于公慟哭三年旱하고 鄒衍含悲五月霜이라 

今我幽愁還似古한데皇天無語但蒼蒼이라

22.寧爲雞林之犬㹠이언정 不爲倭國之臣子요 

寧受雞林之箠楚언정 不受倭國之爵祿이라

23.知財賄之爲地獄根本하여 將避於窮山以餞一生한데 

何敢受焉고

24.母曰, 昔日之糠粃는 心和且平이나 近日之香秔은 

膈肝若刺而心未安하니 何哉오

25.天之假助不善은 非祚之也요厚其凶惡而降之罰이라

26.智者는 成之於順時하고 愚者는 敗之於逆理니라

27.昇高自卑니 君子所以勵素志요 辭大就小니 

古人所以傳令名이라



28.古人有言曰 大厦成而燕雀相賀하고 

湯沐具而蟣蝨相弔라하다

29.身榮塵易染하고 心垢水難洗라

30.彼所啜이 不濟我渴하고 彼所噉이 不救我餒니 

盍努力自飮自食고

31.吾平日愛兄甚篤한대 今而分金에 忽萌忌兄之心이라 

此乃不祥之物也니 不若投諸江而忘之라

32.光宗曰 卿能不以寶爲寶나 予當以卿言爲寶라하다

33.擧義代虐은 自古而然이라 今聞諸將議하니 妾猶奮發한데 

況大丈夫乎아

34.汝素蓄兇心이라가 自陷刑辟이라 法者天下之公이니 

不可私撓라



35. 太祖幸其第하여 謂曰 卿不食肉하면 有二失이라 

     不保其身하여 不得終養其母하니 不孝也요 不永命하여     

      使予早喪良弼하니 不忠也라

36. 父臨終戒之曰 汝當見金如石하라하니 瑩佩服이라

37. 黔弼謝曰 臨難忘私하고 見危授命은 臣職耳니이다

38. 凡爾百僚는 各敬爾事하고 依舊進奏하고 毋得稽留하라 

      庶幾魚水同歡하여 毋致君臣相阻하라

39. 死生在天이니 何至釋有罪하여 枉求延命乎아

40. 將相이 寧有種乎리오時來則亦可爲也라

41. 思之勿深이니 深則多疑라商酌折衷하여 三思最宜니라

42. 常直不弓이면 被人怒嗔이요能曲如磬이면 



      遠辱於身이니惟人禍福이 係爾屈伸이니라

43. 慕而學之면 則雖不得其實이나亦庶幾矣리라

44. 器盈則覆은 物之常理라

45. 人盜天生物고 爾盜人所盜라均爲口腹謀하니 何獨於汝討오

46. 凡有血氣者는 自黔首至于牛馬猪羊昆蟲螻蟻로 

     其貪生惡死之心이 未始不同이라

47. 夫言有先逆而後順者요 外近而內遠者라

48. 物入由是하고 聲出由是니 誠不可不有나 而亦不可不畏之地也라

49. 一語一默에 榮辱所自니라

50. 居不可久兮하라 螗蜋在後니라



51. 子神明之後며 且明吉凶인데 不早自圖하고 落豫且之謀하여 

爲寡人所獲은 何也오하니 玄夫曰 明有所不見이요 智有所不及故爾라

52. 夫所謂止止者는 能知其所止而止之者也니 

      非其所止而止면 其止也非止止也라

53. 天下之事에 不以貴賤貧富爲之高下者는 唯文章耳라

54. 傳曰 在南爲橘이요 在北爲棖이라하니 盖草木非其土면 

     莫遂其性이라

55. 況人主之用人을 毋論遠近疎戚하고 結之以恩愛하고  

    養之以祿秩하면 則安有不盡忠竭誠하여 以補國家者哉리요

56. 花笑檻前聲未聽이요 鳥啼林下淚難看이라

57. 智者見於未形하나 愚者謂之無事하여 泰然不以爲憂라



58. 家傳淸白無餘物이요 只有經書萬卷存이라

59. 後人詩曰 人恥呼爲畜한데 公然負大恩이라 主危身不死면 

      安足犬同論고

60. 士以勢力進이면 鮮克有終이요 以文行達이면 乃爾有慶이라

61. 屈而不伸이면 則無以持其靜이요伸而不屈이면 則無以存其動이니라

62.盖責善輔仁하여 而能致乎人倫之懿者는 皆朋友之力也니라

63.苟自反而信之면 天地鬼神將信之하리니 吾於人何慮之爲오

64. 仲尼曰 水哉水哉는 將俾學者朝夕觀之하여 

      取法乎源泉混混不舍晝夜之意云耳라

65. 余聞信之於人大矣라 爲臣而無信이면 不能忠이요 

      爲子而無信이면 不能孝니 未有無信而能爲人者也라



66.凡爲事에 當利於物而便於人이니 爲己而求福者末也라

67. 抑嘗觀컨대 積善積惡에 殃慶類至한대 若不在身이면 必在其子孫이라

68.人子之事親에 合於理而盡於心이면 斯謂之孝라

69.君借力於民以尊富요 臣借勢於君以寵貴라

70. 勤則爲君子요 惰則爲小人이라 勤則可至於富貴요 

      而惰則卒至於貧賤이라

71. 法者所以行其政이라 人法並用하면 又政之善者也라

72. 君子之敎는 反古復始니 盖不忘其所由生이라

73. 夫竹之爲物은 淸而無累하고 貞而不變하고 虛而有容하고 

直而不倚하니 古之賢人君子에 無不愛之라



74.水泉之盈科면 其出漸而其流止하고 止則滙하고 匯而淵하여 

必達乎海矣리라

75. 人而人吾면 則可喜也요 不人而不人吾면 則亦可喜也라 

     人而不人吾면 則可懼也요 不人而人吾면 則亦可懼也라

76.白日有朝暮요 靑山無古今이라一尊榮辱外에 相對細論心이라

77.逐鹿而不見山하고攫金而不見人하고察秋毫而不見轝薪이니

心有所專이면 而目不暇他及也라

78. 春雨細不滴하니 夜中微有聲이라雪盡南溪漲하고 多少草芽生이라

79. 人有賢不肖智愚之相去也는 何哉오 

     氣質敝之於前하고 物欲拘之於後라

80. 吾之德을 如之何則進하며 吾之業을 如之何則修요 

      夙夜以孜孜면 則其至於道也必矣리라



81. 衆心不一이면 無以整部伍요衆力不一이면 無以勝敵人이니라

82. 賞而當其功이면 則爲善者勸하고刑而當其罪면 則爲惡者懲矣리라

83. 孝爲百行之源也니人得養生喪葬之宜하여 

      以盡事親之道라야 然後可謂孝也니라

84.公則不私하고 心淸無欲하여 事出至當이니 是謂正直이라

85. 適遐自邇오 升高自卑라 

      萬里之往이 一擧足時니 愼勿却步하고 求至於斯니라

86. 操則存하고 捨則亡者는 此心也라

87. 始也以善補過면 終焉入於無過之地矣리라

88. 哲人之愚는 黙焉而其心已融하여 不愚而愚하고 有焉若無니라



89. 治體之汙隆은 繫乎人材之盛衰하고 

     人材之盛衰는 關乎學校之興廢니라

90. 苟學矣이나 不力行이면 雖讀書萬卷이라도 亦無所用이니라

91. 古諺云 一人善射에 百夫決拾이라하니 言效之者衆也라

92. 輕은 當矯之以重하고 急은 當矯之以緩이니라

93. 學業은 在汝篤志與否니 志篤이면 則何患業不進이리오

94. 不能舍己從人은 學者之大病이라

     天下之義理無窮이어늘 豈可是己而非人이리오

95. 師生之間에 尤當以禮義로 相先이니 師嚴生敬하여 各盡其道니라

96. 若因一困拂하여 而遽喪其所守면 則不可謂之士矣라



97. 夫士生於世하여 或出或處하며 或遇或不遇로대

      歸潔其身하며 行其義而已요 禍福은 非所論也니라

98. 學要勤이요 且須成誦하여 不可放過니 讀而思하고 思而作을 

      皆要勤하여 又不可廢一이니라

99. 行有淺深하여 因跡而著하고 跡有異同하여 因心而見이라

100. 何謂處世之道요 窮不失義하고 達不離道요 

       而用捨不隨乎時하고 行藏惟其所宜也라


